
한국비료 입찰 자동“유찰"
동부·삼성 입찰 포기로 새국면 진입 … 6월중 재입찰 실시

한국비료에 대한 경쟁입찰이 동부그룹과 심정그룹이 입찰 불참을 결정, 자동유찰됐다.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입찰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한국비료는 민간기업이 경영권 확보

를 할 수 있어 지난 몇개월간 물밑 작업이 한창이었으나, 자동유찰 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

고 있다. 

한국비료 경쟁입찰에는 애당초 동부그룹과 삼성그룹이 대표적 기업으로 손꼽혀 왔으나 동부그룹의

참여 포기로 삼성그룹과 동신주택이 입찰등록을 했으나, 동신주택이 삼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

업으로 알려져 유찰을 막기위한 들러리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삼성이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비료의 매각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됐으며 공기업의 민영화 방식에 대한 재검

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부가가치가 큰 정밀화학기업으로 알려진 한국비료는 사업다각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의 일환으로

5 5 0억원을 들여 CA, 메틸셀룰로스 유도체, 에틸아민류, 폐수처리 고분자응집제 등 5개 분야 종합공

장 준공을 기화로 사업구조를 계속 고도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비료에 따르면, 염화메탄, 메틸아민 등 정밀화학이 전체 매출의 3 8 . 3 %로 주류를 이루고 그 뒤를

암모니아 등의 원자재 수입판매가 20.9%, 화공분야 및 기계제작이 19.2%, 비료가 1 6 . 8 %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9 3년 매출액은 9 2년대비 10.7% 증가한 2천1 1 6억원에 순익은 9 2년대비 13.6% 증가한 5 0억원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한국비료를 인수하기 위한 대표적 기업으로 삼성과 동부가 거론돼 왔다.

삼성이 한국비료 인수에 관심을 가지는 요인으로는 대산에 소재한 나프타 분해공장에서 합성수지에

이르는 수직계열화 체제를 갖추고 정밀화학분야로의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반해,

동부측에서는 한국비료 공장이 동부화학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잇점과 비료 및 석유화학의 상

호연계라는 장점을 앞세워 정밀화학사업을 대폭 확대해 사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두 회사의 연구개발

시설 및 인력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지난해 4월기준 한국비료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산업은행이 3 4 . 6 %로 가장 많고, 삼성이

3 1 . 3 7 %로 뒤를 따르고 있으며, 동부가 3 0 . 7 6 %로 바짝 추격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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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료 재무구조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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